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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확산 차단을 위해 

파주‧김포‧연천에 특단의 조치 추진

- 관내 돼지 전량 先 수매, 後 예방살처분 - 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파주 김포시에서

연이틀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파주

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에 대해서도 빠른

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다고

밝혔다.

❍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우선, 비육돈* 수매를 10월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즉시 추진한다.

* 5개월 이상 사육하여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

-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

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

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한다.

- 다만,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

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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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

신속히 추진한다.

아울러, 농식품부는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양돈농가

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.

또한, 농식품부는 최근 파주 김포에서 잇달아 4건의 아프리카

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

❍ 접경지역의 도축장, 분뇨처리시설,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

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 인천

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3시 30분부터 10월 6일

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하였다.


